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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개념 지도 방안 탐색1)

정 은 실*

  

  

I. 서  론

싱가포르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 회(IEA)가 

주 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연구

(TIMSS)에서 1995년, 1999년, 2003년 3년 모두 

1 를 차지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2) 

따라서 기술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가 수학에

서 보다 높은 성취 수 을 달성하기 해서는, 

지속 으로 우수한 성 을 거두는 싱가포르의 

교수-학습 방법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다. 특히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큰 수차를

보인 역이 바로 분수가 포함된 ‘수’ 역임을 

주목할 때 두 나라의 교수 내용에 한 비교 

연구는 교수학 으로 함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에서도 수, 

측정 역인 경우 1 인 싱가포르와 차이가 가

장 크게 나타나는 상태가 계속되는 특징을 보

이고 있으므로 이에 한 원인 분석  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컨 , 양국의 교육과

정이나 교수-학습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실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를 해 싱가포르의 수업을 찰하며 연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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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08년도 진주교육 학교 가정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TIMSS 2007의 결과는 싱가포르가 3 (평균 593 ), 우리나라(평균 597 )가 만(평균 598 )에 이어 2 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학의 내용 역 '수', ' 수', '기하', '자료와 가능성'  분수가 포함된 ‘수’ 역에서는 

싱가포르가 597 으로 1 , 우리나라는 583 으로 2 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08.12.10).  

TIMSS 1995, 2003에서도 ‘수’ 역에서 2 인 우리나라와 1 인 싱가포르의 평균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이 연구는 분수 개념의 여러 가지 의미에 해 우리나라 교과서와 싱가포르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보고, 그 교육  시사 에 해 논의한 것이다. 논의의 결

과, 등분할 활동을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주로 구성하는 것이 교사나 

학생들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 되었다. 분할분수의 정의도 두 나라 모두 

상 인 크기를 갖는 수로서의 분수를 드러내도록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

다. 한 몫분수나 비율분수를 도입하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자연스럽

지 못하다. 양분수를 좀 더 비  있게 다루는 것이 실생활과의 련성 뿐 아니라, 

가분수를 도입할 때에 이해를 쉽게 해주며, 분수를 인 크기를 갖는 수로 받

아들이도록 하는데도 무리가 없음을 알았다. 그 뿐 아니라 두 나라 교육과정을 비

교해본 결과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도입을 제외하고는 체로 지도 순서가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가 더 빨리 도입되지만, 단계를 더 세분하여 지도할 뿐 아니

라 다루는 분수에 한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계

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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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교 분

석함으로써, 그들의 수학 수업 개의 특징  

장 을 악한다면 우리나라 학교 수학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등학교 수학에서 다양한 

수학  사고의 기 이자, ‘여러 가지 요한 수

학  아이디어에 한 모 (seedbed)’(Hunting, 

1983 : 182)이되는 요 개념  하나이지만, 

등학생들이 다루기가 어려운 복잡한 개념인 

분수 개념 지도에 을 맞추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심층 으로 비교 분석함

으로써 한 교재의 구성  교실 지도를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 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와 싱가포르의 교

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분수의 여러 가지 다원

 의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도되는지

를 알아보고, 두 나라 교과서의 특징과 장단

을 악한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여(1981년, 1991년, 1994년, 1999

년, 2001년, 2006년) 그 때마다 교과서를 개정

해왔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오랫동안 사

용해왔던 Primary Mathematics라는 교과서를 

면 으로 개편하여 4종의 검인정 교과서

(Mathematics In Action, In Step Maths, My Pals 

Are Here! Maths, Active Primary Mathematics)를 

개발, 사용해왔다. 2006년에 개정된 Mathematics 

Syllabus(Primary)라는 교육과정에 따르는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가 다시 개발되었는데 1학년-4학

년용(2007년-2011년)은 Discover Maths, Explore 

Maths, Maths Works, My Pals Are Here! Maths, 

New Syllabus primary Mathematics, Shaping Maths

이고, 5,6학년용(2008년- 2012년)은 Discover 

Maths, My Pals Are Here! Maths, New Syllabus 

primary Mathematics, Shaping Maths이다. 이 연

구에서는 이 교과서  1학년-6학년에서 공히 

사용되고 있는 My Pals Are Here! Maths를 택

하여 우리나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분수 개념을 지도하기 한 

한 방법을 탐색하고 결과 으로 교과서를 개 

 구성하는 안을 모색하는 것을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II. 싱가포르의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국 식민지 던 싱가포르는 통 인 국 

교육 제도를 모델로 하는 교육 제도이다. 싱가

포르의 등학교는 4년 동안의 기  단계와 2

년 동안의 탐색 단계로 나뉜다. 2005년 이 에

는 4학년 말에 학습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세 

갈래(EM1, EM2, EM3)로 배치하여 학  편성을 

했으나, 2005년부터는 EM1과 EM2는 합쳐졌으

며,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상의하여 학생들을 

한 상  모국어(Higher Mother Tongue)반에 

배치한다. 학교는 자체 으로 4학년 기말고사

를 실시하여, 5, 6학년에서 EM3 교육과정(기  

어, 기  수학, 기  모국어)에 참여할 학생

을 융통성 있게 정한다. 학교의 상담을 받고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별 코스의 최종 선택권을 

갖는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융통성 있게 

EM3 학생들과 다른 반 학생들을 통합하여 지

도할 수 있다. 

등학교 6학년을 마치면서 등학교 졸업시

험인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을 치르고,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은 한 

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1981년에 첫 번째 싱가포르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교

육과정은 2007년부터 시행된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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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y l l a b u s ( P r i m a r y ) 이다 ( w w w . s g b o x . c o m / 

singaporemath.html).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교육

과정의 기본 인 정신은 다음과 같다.

 수학은 논리  추론, 공간 시각화, 분석 그리

고 추상  사고 등에서 사람의 지  능력을 개

발하고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도구이다. 학생들

은 수학 학습과 응용을 통해서 수량  사고능

력, 추론, 사고 기능, 문제해결 기능 등을 개발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과 기술공학 뿐 아니

라 일상생활과 일터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공학에 기반을 둔 고도로 기능화된 

인  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강력한 수학  기

반이 필요하다. 수학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21세

기의 도 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은 한 즐거움과 자극을 주는 교과로써, 

창조 인 과업을 할 기회와 즐겁게 깨우쳐주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발견

하고 통찰을 획득했을 때, 학생들은 교실의 벽

을 뛰어넘어 수학을 수행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MOE,Singapore, 2006 : 5)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수 인 

개념  이해, 기능에 한 숙달 그리고 사고 

기능과 추론, 응용, 기술 공학의 이용도 강조되

고 있다. 기술공학의 발 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를 들어 컴퓨

터와 계산기가 수학의 교수 학습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의 도야  가치, 실용  가치, 심미  가치를 

시함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오각

형 모델은 세계 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

화를 배경으로 하여 1990년에 처음 제안되었

다. 비록 몇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 모델

의 핵심은 여 히 남아 있으며, 이 모델은 학

교 수학 수업을 한 효율 인 모델이 되어, 

그 효과는 싱가포르 학생의 국제 수학성취도 

검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오각형 모델의 

심에는 수학 문제 해결이 배치되어 있으며 오

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 변은 개념, 과정, 

메타인지, 태도,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림 II-1] 싱가포르 수학과 교육과정의 

오각형 모델(MOE,Singapore, 2006 : 6)

이 모델은 가르쳐야할 내용 뿐 아니라 수학 

학습 과정과 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태

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는 수학 학습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  측

면을 말한다. 

1) 수학과 그 유용성에 한 신념

2) 수학학습에서의 흥미와 즐거움

3) 수학의 아름다움과 그 힘에 한 음미

4) 수학을 사용하는데 한 자신감

5) 문제를 해결할 때의 인내심   

 수학에 한 학생들의 태도는 그들의 학습 경

험에 의해 조형된다. 수학 학습을 재미있고, 의

미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수학에 

한 정  태도를 효과 으로 고취시킬 수 

있다. 학습 활동 설계와 수학에 한 인식과 자

신감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심과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MOE,Singapore, 200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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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과정은 조 씩 바 었지만 오각

형 모델은 아직도 싱가포르 학교 수학 교육과

정의 추로 남아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

정 문서(MOE, Singapore, 2006)는 크게 두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 부분인 A 부분은 

, 등의 공통부분으로써, 교육과정의 철학과 

정신, 학교 수학 교육의 목 , 수학과 교육과정 

틀인 오각형 모델에 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B 부분에서는 등학교 수학과의 목표와 각 학

년별(5, 6학년 EM3의 기 수학 포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수학 

개념- 수치 , 기하 , 통계 , 수 -의 이해

를 개발한다’과 같은 개념에 한 목표가 있는

가 하면, ‘범자연수, 분수, 소수 연산을 수행한

다’와 같은 기능에 한 목표,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한 발견술을 사용한다’와 같은 

문제해결에 한 목표, ‘논리 으로 사고하고 

결론을 연역 으로 유도한다’와 같은 과정에 

한 목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수학을 배우

는 것을 즐긴다’와 같은 태도에 한 목표 등

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 

내용 역은 학년마다 조 씩 다르게 구분하

고 있다. 1학년은 범자연수, 측정, 기하, 자료분

석, 2학년부터는 분수 역이 추가되며, 4학년

부터는 여기에 소수 역이 추가된다. 5학년에

는 퍼센트와 비가 추가되며, 6학년은 범자연수, 

소수 역은 빠지고 분수, 퍼센트, 비, 속도, 측

정, 기하, 자료 분석, 수 등 8개 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 6학년의 기 수학 내용은 정규 

학년의 내용보다 더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5학년부터는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 이다. 

이 연구와 련이 있는 분수 역에 한 각 

학년별 내용을 우리나라 교육과정3)과 비교하면 

<표 II-1>과 같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2학년에서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처음 도입한

다는 은 같으나4), 우리나라에서는 3학년에서 

다루는 단 분수, 동분모분수의 비교와 계열, 4

학년에서 다루는 동분모분수의 덧셈, 뺄셈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2학년에서 시작하고 있

는 이 다르다. 그러나 4학년까지는 동분모분

수와 동류의(related) 두 분수5)의 덧셈과 뺄셈만

을 다루고, 이분모분수의 덧셈, 뺄셈은 우리나

라와 같이 5학년에서 다루어진다. 반면에 이산

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의 도입은 우리나라는 

3학년에서 이 지는데 비해, 싱가포르는 4학년

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5학년에서 다루는 

이분모분수의 비교는 싱가포르는 3학년에서부

터 다루어진다. 우리나라는 5학년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싱가포르에

서는 곱셈은 4학년, 나눗셈은 5학년에서부터 

시작한다. 체로 연산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

리 도입하나 여러 단계로 나 어 지도하고 있

으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다. 를 들면, 

5학년에서 분수의 사칙연산을 다루지만, 분모

가 다른 것이 2개보다 많은 계산, 분수와 진

분수/가분수/ 분수와의 곱셈, 가분수/ 분수를 

범자연수/진분수로 나 기, 가분수/ 분수에 의

한 나눗셈 등과 같은 계산은 제외한다는 단서

가 붙어 있다. 6학년에서는 범자연수/진분수를 

진분수로 나 기를 다루지만, 가분수/ 분수를 

진분수로 나 기와 가분수/ 분수에 의한 나눗셈

을 제외하고 있다.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 시행 인 7차 교육과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 

4)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 분수를 도입하 으나,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2

학년에서부터 분수를 도입하게 되었다. 

5) 분모가 2, 4 는 3, 6과 같이 서로 배수 계가 있는 분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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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분수의 나눗셈
●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

●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범
자연수/진분수를 진분수로 나

기를 포함한 사칙연산
 -가분수/ 분수를 진분수로 
나 기, 가분수/ 분수에 의
한 나눗셈 제외

학
년

한 국 싱가포르

2
● 연속량의 등분할
을 통한 분수의 이
해

●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
수의 이해
● 단 분수, 동분모분수의 크
기 비교와 계열   (단, 주어
진 분수의 분모는 12를 과
하지 않음. 이하 동일함)
● 합이 1보다 작은 동분모분
수의 덧셈과 뺄셈

3

● 이산량의 등분할
을 통한 분수의 이
해
● 단 분수, 진분
수의 의미
● 동분모 진분수
와 간단한 단 분
수의 크기 비교

● 동치분수의 이해
● 가장 간단한 형태로 분수 
표 하기
● 분수를 반과 비교하기
● 이분모분수의 비교와 배열
● 연속량으로서 1보다 작은 
동류의(related) 두 분수-분모
가 2, 4 는 3, 6과 같이 서
로 배수 계가 있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4

● 진분수, 가분수, 
분수의 이해와 

그 상호 계
●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

● 분수와 가분수
● 동치분수와 동류분수의 덧
셈과 뺄셈(이분모가 2개보다 
많은 계산은 제외) 
●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
수의 이해
● 진분수/가분수와 범자연수
와의 곱셈
● 덧셈, 뺄셈, 곱셈을 포함하
는 2단계 문장제 풀기
● 귀일법(unitary method)을 사
용하여 일부가 분수로 주어
졌을 때 그 체를 구하기 

5

● 동치분수 만들
기
● 분수의 약분, 통
분
● 이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 분수와 소수의 

계 이해
● 이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
● 자연수와 분수
의 곱셈, 분수끼리
의 곱셈
● 몫분수의 의미
● (분수) ÷ (자연
수)

● 몫 분수 개념
● 분수와 소수 사이의 변환

● 사칙연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진
분수의 덧셈과 뺄셈 
 -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진
분수와 진분수/가분수의 곱셈
 -가분수와 가분수의 곱셈
 - 분수와 범자연수의 곱셈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진
분수를 범자연수로 나 기 
 -사칙연산을 포함하는 문장
제 풀기
다음을 제외한다.
 -이분모가 2개보다 많은 계산
 - 분수와 진분수/가분수/ 분
수와의 곱셈
 -가분수/ 분수를 범자연수/진
분수로 나 기
 -가분수/ 분수에 의한 나눗
셈 

<표 II-1> 분수 역에 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비교

 계산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루는 

분수의 분모는 12를 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불필요한 계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

고 있으며, 같은 연산이라도 단계를 더 세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분수 개념의 의미 분석 

유리수 개념은 수학사에서 분수보다 나 에 

형성된 개념이지만 정의가 비교  분명하게 되

어 있다. 수학에서 유리수는 정수로부터 동치

계가 정의된 정수의 순서 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분수에 해서는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사용될 때마다 그 의미가 조 씩 다르다. 

분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된 종합

인 ‘거 개념(mega-concept)’(Wagner, 1975 : 8)

으로 그 수 이 다르며 그 하  개념이 여러 

가지이다. 

Wagner(1975)는 분수에 한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분수 개념의 의미를 유리수와 동일한 

수, 기호로서의 분수, 순서 , 몫, 비, 연산자, 

단 분수의 배수인 곱6) 등 7가지 형태로 나

고 있다. 이 7가지 형태  앞의 2가지와 뒤의 

5가지는 성격이 달라 보인다. Vergnaud(1983 : 

160)도 ‘분수라는 말은 체  일부분을 나타

내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단 의 정수

배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 인 크기를 나타내

기도 하고, 때로는 기호의 순서  q/p, 때로는 

같은 종류의 두 양을 련짓는 계를 나타내

기도 한다’고 하면서 분수 개념의 다양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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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 하고 있다. 분수가 아닌 유리수 개념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유리수 개념의 하 개념에 해 논의하고 있다

(유 주, 1995; Kieren, 1981; Behr, Lesh & Post, 

1983). 체로 부분- 체 계로서의 분수, 비

(ratio)로서의 분수7), 몫으로서의 분수, 연산자로

서의 분수 등이 공통이고 학자에 따라 선형좌

표8), 비율(rate)9)(Behr, Lesh & Post, 1983), 측정

수(유 주, 1995; Kieren, 1981) 등을 덧붙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부분- 체 계를 의미하는 

분수를 분할분수, 그 외 비, 몫, 측정수, 연산자 

등의 의미를 갖는 분수를 각각 비율분수, 몫분

수, 양(量)분수, 연산자분수(數學敎育學硏究

編, 1980)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수

를 등분할의 분수(조작의 분수), 양의 분수, 비

율의 분수, 몫의 분수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교육부, 1996a : 136; 교육부, 1999 : 63)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분수 외에 연산자로

서의 분수까지 포함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 

분수들을 각각 무엇이라고 지칭하는지에 해

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의 분수를 순서 로 각각 분할분수, 양분수, 비

율분수, 몫분수 그리고 연산자분수라고 부르기

로 한다. 

이와 같이 분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

 수 있으나 보통 분할분수, 연산자분수, 양분

수, 비율분수, 몫분수로 나뉜다. 그러나 정은실

(2006)은 분할분수는 분류된 다른 분수와 그 의

미가 첩되어 있어 분할분수를 다른 분수와 

함께 묶어 분류하는 것보다 분할분수는 따로 

독립시켜 생각하고 나머지 분수들을 분류하도

록 했다. 실제 지도할 때는 몇 개의 의미가 

첩되어 사용될 때가 많다.  

, 분수 도입과 련하여 정은실(2006)은 분

수 개념의 역사  발생 과정을 추 한 결과 분

수 개념은 분배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 으므

로 분배, 측정과 련하여 분수를 도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 다. 실제로 양분수의 

에서 분수를 다루면 논리 인 비약이 없이 

지도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역사 으로 분수

는 측정의 결과를 나타내기 해 고안되었으

며, 측정을 하기 해서는 단 가 필요하기 때

문에 자연수가 1을 단 로 하여 구성되었듯이 

분수도 단 분수를 단 로 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 다. 2/3를 ‘ 체를 같이 3으로 나  

것 의 2’로 보는 것보다 ‘1/3이 2인 수’로 해

석하는 을 강조하는 것이 후속 학습을 하

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III. 분수 개념 도입에 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등학교 

수학과 교과서 비교 분석 

이 연구에서 선택한 싱가포르의 교과서는 

Marshall Cavendish Education 출 사에서 개발

한 My Pals are Here! Maths(이하 MPH)라는 교

과서이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각 학기별로 

익힘책도 2권씩 개발되어 있고 4-6학년은 워크

6) 를 들면, 2/3를 1/3이 2개 즉 2 ×  1/3로 해석하는 것이다.

7) 우리말로는 ‘비’로서의 분수가 아니라 ‘비의 값’ 는 ‘비율’로서의 분수라고 표 해야 옳다. 우리는 a/b를 

비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권에서는 ratio에 a/b까지 포함하고 있다.

8) 수직선 의 으로서의 유리수를 말한다.(Behr, Lesh & Post, 1983: 55)

9) 여기서 비율이라고 번역한 rate는 ‘두 개의 다른 양 사이의 계로서의 양’(Behr, Lesh & Post, 1983 : 55)인 

반면, ratio는 두 개의 같은 양 사이의 계로서의 양을 말한다. 우리나라 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비율

의 의미는 ‘기 량에 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로 특히 기 량이 1일 때의 비율을 ‘비의 값’, 기 량이 100

일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하여 앞의 의미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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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각 학기별 한 권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

는 칼러 으로 되어 있으나 익힘책은 단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교과서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Let's 

Learn!, Let's Explore!로 나뉜다. Let's Learn!에

서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배운 

개념을 공고히 하는 부분이다. Let's Explore!에

서는 조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운 개념을 응용하고 있다. 그 외에 Put 

on your Thinking Caps!에서는 비정형문제를 제

시하여 한 발견술과 사고 기능을 용하여 

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는 코 이고, Carry 

out this activity, Play this game!에서는 배운 내

용과 련된 게임을 하는 코 이며, Maths 

Journal은 배운 내용을 교사와 함께 나 고, 스

스로 문제를 만들어보며, 스스로 수학  사고

를 알아 가도록 하는 코 이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2학년은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새 실험본 교과서를 사용하고, 

3학년 이후는 아직 새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아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 다.  

이제 분수 개념의 다양한 의미에 따라 도입 

과정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등분할(等分割)

분수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은 우리나라나 싱

가포르 모두 연속량의 등분할(equal partitioning)

이다. 역사 으로 가장 오래된 린드 피루스

의 분배 문제에서 보듯이 분수에 한 기본

인 아이디어는 물건을 나 는 경험으로부터 나

온다. 공평하게 나 기 해서는 같은 크기

로 나 어야 한다. Vergnaud(1983 : 161)는 ‘분

수에 한 첫 경험은 체를 같은 부분으로 

나 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Smith III(2002)도 

등분할 즉 어떤 양을  같은 크기 는 수로 

나 는 활동은 분수에 한 기의 아이디어로

서 분수 개념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

아제와 그 동료들도 분수 개념의 근원은 등분

할에 있다고 보고, 아동들의 등분할 능력이 어

떻게 발달해 나가는지에 해 탐구했다(Piaget, 

Inhelder & Szeminska, 1960). 그들은 분수 개념

은 부분과 체와의 계, 그리고 부분과 부분

과의 계에 의존한다고 하면서, 그 계를 구

성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문제는 체의 등분할

과 보존으로 정의하고 있다.10) 

MPH의 등분할 활동은 2학년에서 시작되는

데,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사등분하고 ‘각 부

분이 같은(same) 크기일 때, 각 부분은 같다

(equal)라고 합니다’(MPH, 2B : 32)며, ‘ 같다

(equal)’를 정의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  같

지 않다(unequal)’를 정의한다. 이어 등분할 된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한다.11) 이와 같

이 MPH에서는 분수의 개념에서 등분할과, 등

분할하는 방법을 먼  강조하고 있다. 뒤에 나

오는 Let's Explore! 코 에서도 사등분하는 여

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8등분되어 있

는 색종이를 보여주고, 어떤 방법으로 등분할하

는지를 묻고 있다. 한 직사각형, 원모양의 

종이로 8등분을 해보게 하는 활동도 있다. 

10) Norton(2008)은 분수를 이해하는데, 등분할과 함께 단 화(unitizing)를 주요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단 화

는 하나의 상 는 상의 집합을 단  는 체로 취 하는 것이다. 실제로 등분할을 하기 에 등

분할할 상을 체로 취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단 로 취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속량의 경우는 

상 그 자체가 하나의 단 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산량의 경우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상의 집합을 하나의 단 로 생각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다. 이 에서는 등분할 활동 속에 단

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1) 등분할이 되지 않는 로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다른 경우는 취 하고 있으나, 모양이 다르면서 크기가 

같은 는 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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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등분할 활동을 하고 

있으나 ‘ 같다’는 것에 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MPH에서와 같이 ‘ 같다’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지도상의 

유의 에서는 ‘연속량의 등분할에서는 도형을 

모양과 크기가 같게 분할하는 경우만 다룬다’

고 제한하고 있다. 크기가 같더라도 모양이 다

른 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첫 학습 활동은 구체물인 사과 한 개를 반으

로, 반의 반으로 같이 나 어 보는 활동을 

한 후, 사각형 모양의 식빵을 반으로, 정사각형

의 색종이를 같이 넷으로 나 는 활동을 하

고 있다. 박교식 외(2004)는 사과와 같은 구체

물을 등분할하는 활동에 해 학생들로 하여  

등분할이 필요한 실생활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

데 분할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

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등분하기 어려

운 구체물을 등분할 활동의 소재로 삼는 것의 

부 함을 지 한 바 있다.

이어서 여러 나라 국기와 도형 에서 같

이 나 어진 도형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등분할하는 방법을 직  보여주지는 않으나, 

‘ 같이 넷으로 나 는 방법을 찾아 나 어 보

시오’와 같은 발문으로 등분할 하는 방법을 스

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등분할 활동을 비교

할 때, 싱가포르는 종이를 어서 등분할이 

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이등

분, 사등분, 팔등분 활동이 많은 반면, 우리나

라는 등분할이 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 

를 들면 사과의 이등분, 삼각형의 삼등분 등

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량의 등분할 활동에 한 내용도 여기서 

다루어야 하나, 두 나라 모두 늦게 도입하고 있

고 이산량의 등분할 활동은 연산자 분수로 이

어지므로 연산자 분수와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2. 분할분수

분할분수는 ‘ 체에 한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이다. 분할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은 먼  

체를 확인하여 단 화를 한 후, 등분할을 하

고, 분할된 체에서 몇 개의 부분을 분리해내

어 그것을 수로 나타내게 된다. MPH에서는 이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먼  ‘이것은 버터 

과자입니다. 이것은 하나 체(one whole)입니

다.’라는 말로 체를 하나의 단 로 삼은 후 

분할분수를 다음과 같이 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2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눕니다. 만일 

구골(Googol)이 두 부분을 먹는다면, 그는 2개

의 같은 부분  2개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2/2라고 니다. 2/2는 체(a 

whole)입니다.

 만일 구골이 단지 한 부분만을 먹는다면, 그는 

2개의 같은 부분 에 하나를 먹는다고 합니

다. 우리는 그것을 1/2이라고 니다.

2/2와 1/2은 몇 가지 분수의 입니다. (MPH 

2B : 33)

이와 같이 MPH는 연속량을 상으로 분수

를 도입하고 있고, 분수를 직 으로 정의하

지 않고, 분수의 를 보여주는 외연  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량을 상으로 분수를 도입하

고, 외연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분수를 정의하기에 앞서 1차시 

동안 ‘ 체와 부분의 크기 계’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다정이가 먹은 코 이는 체 코 이를 

같이 2로 나  것 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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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진 코 이 1조각은 체 코 이 1개

보다 작구나!

(교육과학기술부, 2008a : 78)

이러한 계를 설명한 후에 이것을 수로 표

하는 방법으로 분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분

수가 부분과 체의 상 인 크기를 나타내려

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MPH에서도 진분수 1/2이 아니라 체를 나

타내는 가분수 2/2를 먼  도입하는 것은 ‘

체’를 강조하기 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 쪽에

서 잌을 5등분하고 난 후 말상자를 사용하여 

‘ 체는 5개의 같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라

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원의 3/4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5/8가 색칠되

어 있습니다’, ‘원의 몇 분의 몇(what fraction)이 

색칠되어 있습니까?’ 등에서 보듯이 분수를 사

용할 때는 그 기 이 되는 것 즉 체가 무엇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체를 강조하는 내용은 [그림 III-1]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게 2학년에서는 체에 한 

부분의 의미로서의 분수를 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수를 처음 도입하면서 체 1과 같

은 2/2를 먼  도입하는 것은 분수의 역사  

발생 순서로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라

고 아니 할 수 없다. 정은실(2006)은 분수의 역

사  발생 과정을 추 하고 다음과 같이 단

분수를 바탕으로 분수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 으로 분수는 측정의 결과를 나타내기 

해 고안되었으며, 측정을 하기 해서는 단 가 

필요하다. 자연수는 1을 단 로 하여 구성되었

듯이 분수는 단 분수를 단 로 하여 구성되었

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단 분수를 바탕으로 

분수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3를 

‘ 체를 같이 3으로 나  것 의 2’로 보는 

것보다 ‘1/3이 2인 수’로 해석하는 을 강조

하는 것이 후속 학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

다.(135)

[그림III-1] 체의 강조(MPH, 2B : 38)

그런데 MPH에서는 가분수인 2/2를 먼  도

입할 뿐 아니라, 단 분수가 아닌 3/4, 2/5 등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다. 가분수는 아니지만 

단 분수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

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2008a)에서는 단 분수를 먼  소개한 후, 단

분수가 아닌 진분수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다. 필리핀의 Fransisca, R. et 

al.(2002)의 2학년 교과서에는 20여쪽에 걸쳐 분

수를 다루고 있지만, 단 분수만을 다루고 있

는 이 특이하다. 한 일본 교과서 赤攝也 

外(1996)에서는 단 분수를 도입한 후, 를 들

면 2/3는 1/3이 2개인 수로 도입을 하는 이 

다르다. 이런 도입은 부분- 체 계로 도입하

는 것보다 가분수를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부분- 체 계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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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를 들면, 1/5을 도입한 후 1/5을 단 로 

하여 세어보는 활동을 한다면 2/5, 3/5이 각각 

1/5이 2개, 1/5이 3개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 

발생  에서 바람직한 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PH와 우리나라의 분수 정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를 2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눕니다. 

...

 만일 구골이 단지 한 부분만을 먹는다면, 그는 

2개의 같은 부분 에 하나를 먹는다고 합니

다. 우리는 그것을 1/2이라고 니다.(MPH, 2B : 

33)

 색칠한 부분은 체를 같이 3으로 나  것 

의 1입니다. 이것을 1/3이라 쓰고, 삼분의 일

이라고 읽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 80)

MPH에서 1/2을 나타내는 ‘그것’이 ‘ 같은 

이 2조각  먹은 한 조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  애매하다. 이어서 1/5을 설명하

고 있는데, ‘5개의 같은 부분 의 하나’를 

1/5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수를 등분할된 상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때의 분수는 수가 아니다. 양의 크기를 뜻하는 

것 같지도 않다. 단지 어떤 상 - 등분할되어 

있는 상의 일부 - 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것’이 ‘색칠한 부분’ 

즉, ‘ 체를 같이 3으로 나  것 의 1’이라

고 할 때, ‘이것’을 ‘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 체를 같이 3으로 나  것 의 

1’은 수라기 보다는 어떤 상태 는 계를 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의 분

수 설명에서는 수의 ‘크기’ 특히 ‘상 인 크

기’라는 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등분한 것 의 한 부분의 크기를, 처음 크기

의 ‘이분의 일’이라 말하고, 1/2이라 니다.(赤

攝也 外, 1996: 12)

‘3으로 나  것 의 1’에서는 ‘2등분한 것 

의 한 부분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크기를 갖는 수로서의 분수

를 드러내기 해서는 분수의 정의를 좀 더 다

듬어 나타내야 할 것이다. 

MPH 교과서의 Maths Journal 코 에 나오는 

활동은 여겨볼 만하다. 

먼  두 가지 는 세 가지 색깔의 스냅큐

를 이용하여 분수를 나타내는 활동을 한 후에 

분수에 한 이야기를 꾸며보게 하는 활동이

다. 를 들면, 2개의 노란 스냅큐 와 3개의 

록 스냅큐 를 이어 붙여서 2/5, 3/5을 나타

낸 후 다음과 같은 분수 이야기(fraction story)

를 하고 있다.

나는 익을 다섯 부분으로 자릅니다. 

나는 그 익의 2/5를 먹습니다.

나는 그 익의 3/5을 나 어 니다.

나는 남긴 익이 없습니다.(MPH, 2B : 43)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게 학생들에

게 배우는 내용과 련지어 이야기를 꾸며보게 

함으로써, 등학교 수학과 목표 의 하나인 

‘수학  아이디어를 표 하고 의사소통하기 

하여 수학  언어, 기호와 그림을 사용한다’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7년 교육과정에서

도 등학교 수학과 목표나 수학 교수 방법에

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목표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

3. 연산자분수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개념, 다시 말

하면 연산자로서의 분수의 도입 시기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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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3학년, 싱가포르는 4학년으로 두 나라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거의 부분의 나라에서 이

산량의 등분할을 연속량의 등분할보다 늦게 도

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량의 등분할을 연속량

의 등분할에 비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기 때

문이다. 그 이유는 이산량의 등분할에서는 사물

의 한 집합, 를 들면 12개의 꽃을 하나의 단

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 사물 

하나 하나를 분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년은 바 었지만,  학년

에서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한 

후 곧바로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를 도

입한다.12) 빵 6개를 세 사람이 같이 나 어 

먹으려면 한 사람이 빵을 몇 개씩 먹을 수 있

는지를 알아본 후, 6의 1/3을 알아보고, 12의 

1/4을 알아보면서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

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MPH에서는 3학년

에서 동치분수, 분수, 가분수,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덧셈, 뺄셈을 먼  배우고 난 후

에야 이산량의 등분할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도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수의 도입 시기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처음 도입하는 내용

도 우리나라는 빵 6개의 1/3인데 비해 사과 4

개의 3/4을 알아보는 것으로 사과 하나가 한 

단 가 되기 때문에 훨씬 쉬운 것부터 도입하

고 있는 셈이다. 계속해서 12의 3/4은 12개의 

사과를 4묶음으로 나눠놓고 4묶음의 3/4을 구

하고 있다. 이후에는 좀 더 추상화된 띠 모델

을 사용하여 귀일법(unitary method)을 도입한다. 

귀일법은 문제에서 취 하고 있는 양의 한 단

에 해당하는 것의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답

을 구하는 풀이의 방식이다. 를 들어, 16의 

3/4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의 3/4은 얼마입니까?

16

 ?

4단  = 16

1단  = 16 ÷ 4 = 4

3단  = 4 × 3 = 12

그러므로 16의 3/4은 12입니다. (MPH,4A : 105)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되어 

문장제를 해결하게 한다. 

쥬디는 과일을 몇 개 샀습니다. 그 의 2/5는 

망고입니다.  쥬디는 12개의 망고를 샀습니다. 

쥬디가 산 과일은 모두 몇 개입니까?

2단  = 12

1단  = 12 ÷ 2 = 6

5단  = 6 × 5 = 30

쥬디는 모두 30개의 과일을 샀습니다. 

(MPH, 4A : 111)

이와 같이 귀일법은 학생들에게 분수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4. 몫분수

몫으로서의 분수 개념은 싱가포르는 5학년, 

우리나라는 4학년에서 도입된다.13)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3 ÷ 4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기 해 3m짜리 색 테이 를 네 사람이 

같이 나 는 상황을 설정한다. 이 문제를 풀

12) 7차 교육과정에서는 3-가 단계에서 연속량의 등분할을, 3-나 단계에서 이산량의 등분할을 다루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에서 연속량의 등분할을, 3학년에서 이산량의 등분할을 다루게 된다. 

앞으로 인용되는 3학년 이후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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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1m짜리 테이  3개의 그림을 그려주

고 그것을 각각 4등분하고 있는데, 이 게 

1/4m씩 테이 를 자르는 상황은 어색하게 보인

다고 정은실(2006)은 지 한 바 있다. 이 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는 테이 는 3/4m짜리 테

이  하나가 아니라 1/4m짜리 테이  3개가 되

기 때문이다. 

MPH에서도 두 의 피자를 세 사람이 같

이 나 어 먹는 상황으로 설정하여 피자 각각

을 3등분하여 나 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

라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피자를 먹을 때에

는 작게 잘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

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분수를 

배우기  단계이기 때문에 피제수가 제수보다 

작은 경우만 다루어 몫으로서의 분수를 단 한

쪽에서만 다루지만, MPH에서는 가분수를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5개의 팬 이크를 4사람이 

같이 나 어 먹는 자연스러운 상황까지 다룰 

수 있다는 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림 III-2] 분수와 나눗셈(MPH, 5A : 77)

5. 비율분수

비로서의 분수를 다루는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여 분수로 나타내는 내용을 4학년에서 2

쪽에 걸쳐 다루고, 6학년에서 두 수량 사이의 

비와 비율의 의미를 다루면서 비를 분수로 나

타내는 활동을 하면서 비로서의 분수의 의미를 

지도하고 있다.14)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교

과서의 도입을 보면, 란 색연필 6자루와 빨

간 색연필 2자루를 비교하기 하여 란색 연

필을 2자루씩 묶은 그림을 그리고, 6자루를 기

으로 하여 2자루를 비교할 때, 2자루는 6자

루의 얼마인지를 묻고 있다. 다음에는 띠 모델

을 사용하여 4는 20의 얼마인지를 묻는다. 6학

년의 ‘비와 비율’ 단원에서는 두 수의 비를 소

개한 후 다음과 같이 그 비를 분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로 약속하고 있다. 

약속: 자원 사자 8명을 기 으로 하여 여자 5

명을 비교할 때, 8명을 기 량, 5명을 비

교하는 양이라고 한다. 기 량에 한 비

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한다. 

기 량을 1로 볼 때의 비율을 비의 값이라고 

한다. 자원 사자 8명을 1로 볼 때, 8에 한 

5의 비의 값은 


이다. 

(비율) = 
비교하는 양 
기준량   

(교육인 자원부. 2007g : 88)  

이 약속에 따르면 비로 나타낸 경우, 기 량

에 해당하는 숫자를 분모로, 비교하는 양에 해

당하는 숫자를 분자에 기입하여 기계 으로 분

수로 표 하게 된다.15) 이러한 약속은 연비로 

나타낸 경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1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에서 ‘(자연수) ÷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를 지도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아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비교하기로 한다.  

1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합쳐 5학년에서 다루게 되었다. 

15) 정은실(2003)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의 본질보다는 외형  표 에 치

우쳐 있음을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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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16) 

싱가포르에서는 비에 한 여러 가지를 5학

년에서 다루고 있지만, 분수나 소수로 표 하

는 것은 6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MPH에서 비

를 분수로 나타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두 막  A, B의 길이를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

내었습니다.

    1cm         

A    

B  

 

두 막  체의 길이 = 3 + 5 = 8cm  

두 막  체 길이에 한 막  A의 길이의 비

는 3 : 8입니다. 그러므로 막  A의 길이는 두 

막  체 길이의 3/8입니다. 

막  B의 길이에 한 막  A의 길이의 비는 

3 : 5입니다. 

그러므로 막  A의 길이는 막  B의 길이의 

3/5입니다.

막  A의 길이에 한 막  B의 길이의 비는 

5 : 3입니다. 

그러므로 막  B의 길이는 막  A의 길이의 

5/3입니다."(MPH, 6A : 66)

여기서는 비의 값이니, 비율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비의 의미에 맞추어 비를 

분수로 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연비로 나타

낸 경우도 분수로 표 하는 문제를 볼 수 있다. 

세 어린이 알리, 분, 캐난이 약간의 구슬을 2 : 

3 : 4로 나 었습니다. 

1) 알리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를 체 구슬 

수에 한 분수로 나타내시오.

2) 캐난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를 분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에 한 분수로 나타내시오.

   ...... (MPH, 6A : 70)

우리나라에서는 연비와 함께 비례배분을 학

습한 후에야 분수 표 을 하고 있다. 비에 한 

지도와 함께 비율분수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6. 양분수

양분수는 길이, 무게, 부피, 시간 등 양의 측

정과 련하여 측정 단  이하의 양을 잴 필요

가 있을 때, 그 나머지의 양을 재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진 분수로서, 이 경우는 분수가 

인 크기를 갖는 수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정은실(2006)은 분수 개념의 역사  발생 과

정을 추 하여 분수 개념이 분배와 측정 과정

에서 발생하 음을 밝힌 후, 분수를 도입할 때 

측정과 련이 있는 양분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분수 개념의 생성 과정과 련이 깊

은 양분수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양분수 개념에 분할분

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할분수를 강조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은 서

로 다른 의미와 상황을 체험해보아야 한다는 

에서 골고루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분수와 련된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의 3-나 

단계의 소수를 알아보는 곳에서 1mm는 분수로 

몇 cm인지를 묻는 문제로 나오고, 4-가 단계의 

교과서(101쪽)에서 생활에서 알아보기 문제 

에 나오지만, 개념에 한 설명은 없다. 이는 4

학년 2학기에 소수를 이용하여 양분수를 소개

하는 1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나 3학년 2학

기에 여러 쪽에 걸쳐 길이, 무게, 들이 등에 

한 양분수를 강조하는 2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비된다. 

16)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연비를 ‘셋 이상의 양의 비를 한꺼번에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해서

는 기 량, 비교하는 양에 한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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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H에서도 양분수가 큰 비 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4학년에서 가분수를 도입하는 

부분의 첫 소재를 양분수로 삼고 있다. 길이가 

1/3m, 2/3m, 3/3m 즉, 1m인 띠를 차례로 보여 

 후 이어서 4/3m 즉 1 1/3m인 띠를 보여

다. 1 1/3에는 1/3이 4개 있음을 식으로 보여주

고, 수직선 에 이 양들을 표시해주고 있다. 

MPH에서는 가분수를 도입하기 하여 양분

수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양분수의 

에서 분수를 다루면 논리 인 비약이 없이 

가분수를 지도할 수 있다. 이 단원의 뒷부분에

서는 양분수로 나타낸 문장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분수의 도입은 실생활과의 련

성 뿐 아니라, 가분수를 도입할 때에 이해를 

쉽게 해주며, 분수를 인 크기를 갖는 수

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일본에서는 분할분수와 함께 양분수를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赤攝也 外(1996)의 교

과서에 의하면, 분할분수를 도입한 후에는 측

정 상황에서 1m, 1dl 단 로 재고 난 나머지 

부분을 양분수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 많은 

쪽을 할애할 뿐 아니라, 그 이후 문제에도 계

속 양분수를 분할분수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는 분수 개념이 측정이라는 실생활과 련이 

있음을 드러내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두 수 사이의 계로 

여겨지도록 분할분수를 도입하고는 이것의 크

기를 비교하고 연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개

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도 양분수와 련된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 교과서 개정시

에는 이에 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 져야 할 

것이다.  

7. 분수 모델

분수 개념을 지도하는데 있어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모델은 

차후의 개념을 형성하는 기 가 되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싱가포르의 MPH 교과

서에서 사용되는 분수 모델을 비교해보면, 차

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수 지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에는 도형 

모델17), 집합 모델, 띠 모델, 수직선 모델 등이 

있다. 

처음 도입되는 모델은 도형 모델이다. 도형 

모델은 가장 구체 인 형태이고, 학생들이 가

장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모델로서, 분수에 

한 기본 인 개념을 악하게 하는데 효과 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2학년에서 

등분할 활동으로 분수를 도입할 때, 도형 모델

에 앞서 사과와 식빵과 같은 실물을 먼  사용

하고 있다. 익힘책에서도 도입 부분은 빵, 샌드

치, 귤, 피자, 우유병 속의 우유 등이 같이 

나눠졌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들이 많다.18)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색종이, 피자, 쵸콜렛 등이 사

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실물은 거의 평

면도형에 가까운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

되는 실물은 입체 이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 했던 것처럼, 실제로 등분하기 어려운 구

체물을 등분할 활동의 소재로 삼는 것이 과연 

한가에 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도형 모델에서도 MPH에서는 거의 부분이 

17) 역(region) 모델 는 넓이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 모델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원 등으로 그려짐

으로 여기서는 도형 모델이라고 한다. 강문  외(1999)는 역 모델과 넓이 모델을 구별하고 있다. 넓이 

모델은 역 모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역 모델에서 각 부분이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

애고, 넓이만 같으면 된다. 그러나 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분수를 나타낼 때, 모양과 넓이가 같은 경우만

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18) Dienes의 지각  다양성의 원리를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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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19)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에서는 원, 삼각형은 물론 평행사변형, 사다리

꼴, 오각형, 육각형, 심지어 다양한 오목 다각

형까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도 디 스의 수

학  다양성의 원리를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오각형  같

은 경우 쉽게 종이를 어 등분할이 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문제로 남는다. 

두 번째 모델은 이산량의 등분할을 다루는 

데 사용하는 집합 모델이다. 도형 모델은 부분

으로 나눠진 체 단 를 묘사하는데 반해, 집

합 모델은 이산  상의 한 집합을 단 로 사

용한다. 집합 모델에 해서는 두 나라 모두 

비슷하게 두 쪽 정도로 다루고 있다. 다만 우

리나라에서는 3학년에서, 싱가포르에서는 4학

년에서 처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물

의 집합을 주고 학생들에게 몇 묶음으로 묶어

보는 활동을 직  시키는 반면에, MPH에서는 

묶음으로 묶인 그림을 보여 다는 과, 다음 

[그림 III-3]와 같이 집합 모델을 띠 모델과 연

계시켜 주는 것이 특이하다. 

[그림 III-3] 집합 모델과 띠 모델(MPH, 4A : 105)

세 번째 모델은 띠 모델이 있다. 띠 모델은 

도형 모델의 직사각형 속에 포함되는 모델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띠 모델의 경우는 행으

로만 분리가 되고 열로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띠 모델은 수직선 모델보다는 덜 추상 이

어서 학년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모델이다. 

MPH에서는 2학년에서 분수를 도입한 직후부

터 띠 모델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분수

의 크기를 비교하는 곳부터는 부분이 띠 모

델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학년

의 분수의 크기 비교부터 처음 사용되고 있다.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모두 띠 모델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띠 모델은 수직선 모델과 혼합된 모델이다. 

[그림 III-4]과 같이 띠 모델에 수가 붙어 있는 

모델이다.  

0                                         1

[그림 III-4] 띠 모델

4학년에서는 [그림 III-5]와 같이 으로만 등

분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0에서 1뿐만 아

니라 0에서 12까지 확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III-5] 변형된 띠 모델(교육인 자원부, 2007c : 93)
  

그러나 여기서 나타내는 분수의 의미는 부분

과 체와의 계로서의 의미이지 양분수의 의

미를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수직선 모델은 3학년에서 소수를 지

도하면서 한번 나온다. 4학년 이후에도 소수를 

19) 원을 사용하기도 하나 두 세 곳 밖에 없다. 익힘책에는 삼각형도 여러 개 나오고, 사다리꼴, 팔각형도 하

나씩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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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단원에서만 사용되지 분수 지도에서

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MPH에서는 분수, 가

분수를 지도할 때 수직선 모델을 사용하는 것

과 비된다. 양분수를 제 로 도입한다면, 수

직선 모델은 훨씬 효율 이고 가분수나 분수

도 의미 있게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IV. 교육  시사  

이 연구는 분수 개념의 여러 가지 의미에 

해 우리나라 교과서와 싱가포르의 교과서를 비

교 분석하여보고, 그 교육  시사 에 해 논

의한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분할 활동과 련하여 우리나라 교

과서에서는 싱가포르 교과서와 달리 ‘ 같다’라

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직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분명히 정의해주는 것이 학생이

나 교사에게 혼란이 없을 것이다. 한 등분할 

활동을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주로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할분수를 도입할 때, 싱가포르에서는 

가분수인 2/2를 먼  도입하고 있는데 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역사 발생

으로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단 분수를 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분수

를 먼  도입하고는 있으나, 다른 진분수 를 

들면, 2/3를 1/3이 2인 수로 해석하지 않고 있

다. 가분수를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해서는 이

런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분할분수의 정의

도 두 나라 모두 상 인 크기를 갖는 수로서

의 분수를 드러내도록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산량의 등분할을 다루는 시기가 두 

나라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에 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박선화(2006)에 

따르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기  학

교 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산량의 등분할을 

연속량의 등분할과 함께 다루자는 의견이 있는

가 하면, 학생들이 이해가 어려우므로 더 늦게 

다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속량의 경우는 상 

그 자체가 하나의 단 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나 이산량의 경우는 여러 개로 이

루어진 상의 집합을 하나의 단 로 생각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넷째, 몫분수를 다루는 소재에 있어서는 우

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학

습 순서에 있어서도 가분수를 먼  학습한 다

음에 몫분수를 다루면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해

진다.

다섯째, 비율분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비의 의미에 맞추어 비를 분수로 

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계 인 표 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비

를 다루면서 비례배분의 의미로 분수 표 을 

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양분수의 경우 두 나라 모두 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양분수를 도입

하면 실생활과의 련성 뿐 아니라, 가분수를 

도입할 때에 이해를 쉽게 해주며, 분수를 

인 크기를 갖는 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앞으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강조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어느 분수 모델이 가장 효율 인지

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수 

모델을 선택하는데도 좀 더 신 한 근이 요

구된다. 특히 가장 추상 인 모델이긴 하지만 

수직선 모델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학 학습을 해서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분수 개념 도입과 련된 것은 아니지만 분

수 지도와 련하여 싱가포르의 교과서에서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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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다른 은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의

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MPH에서

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내용과 련지어 이야기

를 꾸며보게 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 할 가치가 있다고 단된

다.  귀일법의 활용도 분수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두 나라 교육과정  분수 

역을 비교해본 결과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도입을 제외하고는 체로 지도 순서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도입되지만, 단계를 더 

세분하여 지도할 뿐 아니라 다루는 분수의 분

모는 12를 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루는 

분수에 한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최

승  외(200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산이 복잡해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불필요한 계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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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Comparative Analysis of Fraction Concept in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and Singapore

Jeong, Eun Sil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fraction concept consists of various 

meanings and is one of the abstract and 

difficult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introducing the fraction 

concept by comparing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and Singapore. Both countries' 

students peformed well in recent TIMMSs.

Som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term 'equal' is not defined and the 

results of various 'equal partitioning'

* Key words : comparative analysis(비교분석), fraction concept(분수개념), equal partitioning

(등분할), fraction as a quotient(몫분수), fraction as a ratio (비율분수), 

fraction as a measure(양분수) 

논문 수: 2009. 2.  1. 

논문수정: 2009. 2. 13.

심사완료: 2009. 2. 23.

activities can not easily examined in Korea's 

mathematics textbook. And contexts of 

introducing fractions as a quotient and a 

ratio are unnatural in Korea's mathematics 

textbook in comparison with Singapore's 

mathematics textbook. 

So these ideas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it. And Korea's textbooks need the 

emphasis on the fraction as a measure and 

on constructing fraction concept by unit 

fraction.  

 


